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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와 여고생의 폭식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박   유   정                이   지   연†

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과 매개과정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섭식장애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로 폭식의 주요변인으로 예측되는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폭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기 여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적․신체적 발달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

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 총 56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도구로 폭식습관척도, 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

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폭식

습관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폭식습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나,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여고생의 폭식습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

와 폭식습관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학업스

트레스와 폭식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짐을 확인함으로써, 폭식습관의 치료 시 자아존중

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학업스트레스, 폭식,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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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와 문화가 변함에 따라 인간의 섭식행

동은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 욕구 이외에도 심

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최

근 우리 사회에서도 대중매체, 패션산업 등의 

영향으로 다이어트 문화가 범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마른 몸매의 추구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급격히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며,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이어트 등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사회에

서 이러한 경향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발달 단계상 자아 신체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여자 청소년은 사회적

인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체중 조

절을 하게 되는데, 올바른 지식 없이 부적절

한 방법으로 체중 조절을 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윤진숙, 박정아, 2002). 무리

한 체중 감량은 성장이나 성 발달의 지연, 무

월경 및 그로 인한 생식기능의 저하와 골다공

증을 유발하며, 그 밖에 성격이나 정서장애 

및 기타 사회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철, 이기형, 김난희, 김은실, 2002).

사회적 압력에 의한 날씬함의 동경은 자신

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으로 무리한 다이어트 

행위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며(김교헌, 1999), 

대부분이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도중에 과도하게 식사 제한을 하다가 신체적

인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욕의 증

가를 일으켜 짧은 시간에 통제할 수 없이 많

은 음식을 섭취하는 폭식행동을 하게 된다

(Polivy & Herman, 1993). 이러한 폭식으로 인해 

건강이 심하게 손상되고 낮은 자존감, 사회적

인 고립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다.

중요한 발달과제를 성취해야 할 청소년기에 

섭식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이들의 심리

적, 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소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섭식장애는 

외모와 체형에 가장 민감한 10～20대 여성들

에게서 많이 발견된다(김은정, 2004)는 점에서 

여고생의 폭식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하

겠다.

폭식행동은 복잡한 행동양식이기 때문에 이

를 유발시키는 원인은 생물학적, 심리적, 환경

적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다른 요인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

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Polivy & Herman, 

1993).

중고등학생들의 학업, 대학생들의 취업, 직

장인들의 사회생활, 주부들의 가사운영 등에

서 드러나는 생활 스트레스는 분노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초래하게 되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낳고 있다. 그 중 하

나가 회피하고 싶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

들을 술이나 음식을 먹으면서 해결하려는 것

인데, 주로 직장인들이나 남자 대학생들은 문

제 음주를 보이며, 중고등학교 여학생, 여대생 

및 주부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함으로써 문제

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김정욱, 2000). 

Bittinger와 Smith(2003)역시 이를 지지하면서 폭

식을 포함한 이상섭식 행동을 보이는 여대생

들은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스트레스에 소극적 대처를 많이 한다고 한

다. 스트레스는 포만감을 유지해주는 신경계

를 무너뜨려 폭식을 유발한다(연합뉴스, 2008

년 7월 21일). 더욱이 청소년들의 경우, 성인

들에 비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하기에 일시적인 스트레스나 다이어트 실

패경험에 따른 고통스런 심리상태에서 즉각적

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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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행동을 보이게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

로 스트레스를 선정하여 연구해 보고자 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에게 아주 흔히 경험되는 

현상으로 환경의 변화가 개인에게 부과될 때 

정상적인 적응적 반응들이 찾아지지 않거나 

효율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상태이다. 청소년

기의 스트레스는 생활사건(life event)의 갑작스

런 발생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심

각하게 경험하기도 하지만, 평소 생활에서 겪

는 크고 작은 긴장이나 사소한 일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건(daily hassles)으로 인해 

훨씬 더 많이 경험한다(김은정, 2004).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은 청소년의 심리․내적이고 정

서적인 반응을 야기 시켜 개인의 부적응을 유

발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주요 스트레

스는 학교와 가족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하며, 그 중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한다(박은영, 1995; 윤혜정, 1993; 장

윤정, 1996).

학업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은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이도 관찰되고 있다. 윤진과 

최정훈(1989)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의 정신 건강 수준 및 그 대처방식을 비교 연

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보다는 고등학생

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정신건강수준이 

낮았으며, 또 대처방식에서도 고교생과 여학

생 집단이 도피지향과 같은 소극적인 양식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상영(1993)은 일반 

고등학교나 실업고등학교 모두 여학생들이 남

학생들보다 스트레스 장애가 더 심한 것으로 

지적하고 이는 감수성의 예민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 학

생들은 학년이 오를수록 스트레스 장애가 커

지고,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스트레스 장애

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고

등학교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에 

대한 중압감과 긴장감이 커지기 때문이고, 실

업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래 

직업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

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험기간 동안 스트레스

의 지각과 섭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Macht, 

Haupt 및 Ellgring(2005)의 연구에서는 시험기간 

동안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섭식에 대한 동기, 음식 섭취량 및 

스트레스 지각 정도를 알아본 결과 시험기간

이 다가올수록 섭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었

고, 음식 섭취량이 늘었으며, 음식을 찾게 되

는 이유는 시험에 집중되어 있는 주의를 분산

시키기 위함이라고 보고하였다. 신경성 폭식

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에게서 발견되며, 청

소년과 성인 여성에서의 유병률은 약 1～3%

라고 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약 1/10 정도

가 폭식증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PA, 

1994).폭식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요인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 

다이어트와 그와 연관된 사고방식으로 보고되

고 있다(Fairburn, 1995). 폭식행동자들은 부정

적인 감정과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며 우울, 

불안, 긴장감, 절망감, 외로움, 지루함 같은 부

정적인 감정에 의해 폭식을 하게 된다고 한다

(Fairburn, 1995).

Hansel과 Wittrock(1997)은 여성들을 대상으

로 실험실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유도한 후 

폭식 수준을 평가하였는데,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이들

이 높은 폭식 수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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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o와 Wing(1994)은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과식뿐만 아니라 폭식을 

자주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은정(2004) 

또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상 섭식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폭식을 유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청소

년의 이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호소한다

(윤혜정, 1993; 장윤정, 1996)는 점에서 학업스

트레스와 폭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는 경험적 

증거로서, Burt와 Cohen, 그리고 Bjorck(198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생활사건 스트레

스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킴을 발

견하였다.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한 근원인 

지각된 능력은 아동의 학교생활과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학업성취에 대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경험은 자신의 능력을 평

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학

업성취에서의 성공의 경험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며, 실패의 경험은 자

신의 능력을 낮은 수준으로 간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Kifer, 1975).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된 스트레스가 학업스

트레스라는 연구 결과들(박은영, 1995; 이경희, 

1995)과 연관 지어 볼 때, 학업스트레스와 자

아존중감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대인관계, 일 등에 기초하여 평가를 하

는데 반해, 신경성 폭식증을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들의 외양

이나 체중 혹은 섭식에 대한 조절능력으로 자

신을 평가한다(Fairburn & Harrison, 2003). 따라

서 그들은 섭식, 외양, 체중, 식사조절, 마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Fairburn, Cooper & Shafran, 

2003).

Fairburn과 Wilson(1993)에 의하면 폭식증 환

자들은 어린시절부터 자신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감, 무력감, 열등감, 자기 비하감을 가지

고 있으며 자신의 현실적 능력과 판단에 의한 

삶을 살기보다는 주위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

는 삶을 살기 위해 무리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때 음식은 단지 불만족스러운 기분을 해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엄격한 식

이제한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심리적 기전이 내포되

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식은 이러한 자

기조절감의 상실을 의미하고 다시 이를 회복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토, 하제 남용 등을 하

게 되나 이러한 행동은 환자로 하여금 오히려 

수치심, 죄책감에 빠지게 하여 더욱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

다. 또한 정서를 더 부정적으로 만든다(Hillbett 

& Tuschen-Caffier, 2007)

Button, Sonuga-Barke, Davies와 Thompson 

(1996)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섭식 장애와 섭식

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소임을 주

장하였다(이성효, 1998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폭식집단과 정상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폭식자들은 정상인들보다 자

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이상선, 1993), 

안소연(1994)의 연구에서도 폭식 행동 집단은 

정상 집단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황란희, 신혜숙

(2000)의 연구에서도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을 볼 때, 자아존중감과 폭식 간에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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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은 폭

식습관에 중요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여고

생의 폭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명

확히 이해하기 위해,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

중감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여고생의 폭식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학업스트레스가 자아

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여고생의 폭식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누적된 스트레스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음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Barrera, 1981; Cohen & Edwards, 1989; 

Compass & Phares, 1986; Garmezy, 1983; 

Lawrence & Russ, 1985; Rutter, 1983). 그러나 스

트레스가 적응상의 문제에 영향을 주기는 하

지만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이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스트레스와 부적응 사이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러한 매개변인과 그러한 변인의 작용을 밝히

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수행된 선

행연구는 스트레스와 신체적,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개인적, 그리고 환경적 자원과 

같은 변인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음을 보고하

고 있다(Cohen & Wills, 1985; Gentry & Kobasa, 

1985; Johnson & Sarason, 1979). 이러한 자원 

가운데에서 특히 자아존중감은 Button(1996), 

Katzman과 Wolchick(1984)의 연구에서 폭식행동

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강조되어 왔

고, 또한 섭식장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 

병리와의 관계에서 그 효과를 심화시키기도 

하며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한다

는 연구 결과들(이영자, 1995; 이정수, 2006; 

이희주, 2001)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폭식과의 관계에서 자아

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모

든 생활을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활력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

람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느

끼며,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고, 자아불만

족․자기비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아존

중감이 낮은 사람이 완벽한 체중목표를 달성

하지 못했을 때 즉, 과체중이라고 느낄 때 자

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혐오

적정서가 유발된다. 그러한 혐오적정서는 과

식을 통해 벗어날 수 있게 되며, 과식 후의 

몸무게에 대한 걱정은 과도한 운동, 구토, 하

제나 이뇨제 복용을 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런 상황의 반복은 신경성 폭식증을 야기 시

킨다(이희주, 2001).

특히 Button(1996)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섭

식장애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

임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폭식집단과 정상집단을 비교한 연구

에서 폭식자들은 정상인들보다 자존감이 낮게 

나타났다(안소연, 1994; 이상선,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여고생의 폭식을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다루고자 하였

다.

이상의 관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섭식장

애에 가장 취약한 청소년기 여고생을 대상으

로 학업스트레스가 폭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

중감이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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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폭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발달 

단계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기 여학생

들의 건강한 심리적․신체적 발달을 돕기 위

한 지침이 되고자 하며, 좀 더 나아가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및 적용 가능

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 총 

5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

수된 설문지에서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

한 응답자 16명을 제외하고 총 565명의 설문

지 결과를 분석하였다. 학년은 1학년 285명, 2

학년 280명으로 전체학생의 50.4%, 49.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측정 도구

폭식습관 척도

폭식습관의 측정은 신경성폭식증의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Smith와 Thelen(1984)이 개발

하고 Thelen, Farmer, Wonfelich 및 Smith(1991)가 

개정한 검사를 윤화영(1996)이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이 검사의 하위 요인으로는 폭식행

동, 폭식에 관련된 감정, 구토 및 이뇨제 복용

등의 보상행동, 체형에 대한 불만 및 집착, 음

식이 있다. 문항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냥 그렇

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

의 5단계 척도로 되어 있으며, 8문항(1, 3, 4, 

20, 22, 23, 25, 26)은 역으로 채점된다. 따라서 

각 개인의 폭식습관 점수는 최하 28점에서 최

고 140점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

록 폭식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len, 

Farmer, Wonfelich 및 Smith(1991)의 연구에서 23

명의 폭식증 환자와 157명의 정상 여대생을 

표본으로 얻은 신뢰도 계수는 .97이었고, 윤화

영(1996), 이정애(1997)의 연구에서는 .90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1

로 높았으며,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폭식행동

의 Cronbach's α= .83, 폭식에 관련된 감정의 

Cronbach's α= .82, 구토 및 이뇨제 복용 등의 

보상행동의 Cronbach's α= .84, 체형에 대한 불

만 및 집착의 Cronbach's α= .75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최해림(1984), 원호택과 김순

화(1985), Siegel과 Lewis(1984), Sarason, Johnson과 

Siegel(1987), Compas, Davis, Forsythe와 Wagner 

(1987)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오미향과 천

성문(1994)이 제작한 학업스트레스 검사를 사

용하였다. 이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성적, 시험, 수업, 공부, 진로, 

교사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의 8개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형식은 ‘전혀 받지 

않는다.’(1점), ‘받지 않는 편이다’(2점), ‘보통이

다’(3점), ‘대체로 받는다.’(4점), ‘아주 많이 받

는다.’(5점)의 5단계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오미향과 천성문의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별로 .88에서 .90의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3으로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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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 

(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전병제

(1974)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자기존중 정도의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

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긍정적인 문항이 5

개, 부정적인 문항이 5개,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 형식은 Likert식 4단계 척도이

다.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대체로 그렇지 않

다’(1점), ‘보통이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 이며, 부정적인 문항(3 ,5, 

8,9,10)에서는 반대로 처리하여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샘플을 

대상으로 한 Rosenberg(1986)연구에서 전체 신

뢰도는 .77～.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

체 신뢰도는 .8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과 AMOS 4.0

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

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을 산출하였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산출

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학업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폭식 습관)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

고자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들(학업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폭식 습관)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 적

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가설 검

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자아존중감

의 매개모형을 검증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

도와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때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학

업스트레스와 폭식습관의 측정변인은 각 척도

의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구하여 사용하였고 

자아존중감 척도는 전체 10문항을 3(1번 문

항～3번 문항), 3(4번 문항～6번 문항), 4(7번 

문항～10번 문항)문항씩 합산하여 3개의 지

표를 만들었다.각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

기 위해 표본크기에 비교적 덜 민감한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Tu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을 이용하였다.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

수로 .05이하(Browne & Cudeck, 1993) 또는 .06

이하(Hu & Bentler, 1999)일 때 좋은 적합도,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홍세희, 2001). 이에 비하여 CFI와 TLI는 상대

적 적합도 지수로 .90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

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홍세희, 2000). 또

한 비교하는 모형이 내재된 경우에 모형비교

는 적합도 지수에 더해서 χ2차이검증 결과를 

고려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및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가설적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분석으로

서 각 척도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 

통계치를 구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

업스트레스와 폭식습관의 상관관계를 보면 유

의한 낮은 정도의 정적상관(r=.24, p<.01)을 보

였고,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중간정도의 부적상관(r=-.43, p<.01)을 보였다. 

즉 학업스트레스수준이 높을수록 폭식습관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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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df  CFI TLI
RMSEA

(90% 신뢰수준)

가설모형 101 413.96 .989 .985
.074

( .067 - .082 )

표 2. 폭식습관에 대한 연구모형 적합도

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 하위변인 중 성적

(r=-.41, p<.01), 공부(r=-.41, p<.01)로 인한 스

트레스와 자아존중감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았

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폭식습관과는 유의한 

중간정도의 부적상관(r=-.38, p<.01)을 나타내

었다. 즉, 성적, 공부 등으로 인한 학업스트레

스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폭식습관성향이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와 폭식습관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검증

학업스트레스와 폭식습관간의 관계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

정식 모형검증 방식으로 다음의 두 단계를 따

랐다. 먼저,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연구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다음 단계에

서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모형 간 비교를 통해 

매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부분적

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았다(유성경, 홍세

희, 이아라, 2006).

경쟁모형 설정 및 구조모형 검증

이를 위해 앞의 상관분석에서 학업스트레스

가 자아존중감과 폭식습관 모두에 유의한 상

관으로 나타났으나 학업스트레스와 폭식습관

과의 상관이 .24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구조

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 변수의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를 고려한 모델을 설정하여 두 모형 간 

적합도 비교를 통해 자료의 구조에 적합한 모

형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부분매

개모형을 경쟁모형은 완전매개모형을 설정하

였다.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한 결과 표 2

와 같이 학업스트레스와 폭식습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연구모형의 상대적 적

합도는 .989, .985로 좋았고 RMSEA 역시 양호

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표 3>은 이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

계수로 매개모형의 경로 a(β=-.47, p<.001)와 

b(β=-.33, p<.001)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 즉, 매개모형의 각 변인 간 

직접효과들은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또는 간접효과)는 직

접효과 a와 b효과를 곱한 ab로 정의된다.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개효

과 ab에 대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Z는 아래

의 식을 통해 구해지며(Aroian, 1994), 이 식에

서 SEa는 a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Z검증에서 

ab에 대한 표준오차를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

가 있지만 아래의 공식은 Aroian 공식(Aroian, 

1994) 또는 변형된 Sobel 공식(Baron & Kenny, 

1986)이라고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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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df  Δχ2 CFI TLI RMSEA

완전매개모형 102 421.65
7.69

.989 .985 .075

부분매개모형 101 413.96 .993 .987 .074

표 4.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비교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t

자아존중감 ← 학업스트레스(a) -.22 -.47 .02 -9.01***

폭식습관 ← 자아존중감(b) -.99 -.33 .16 -5.88***

폭식습관 ← 학업스트레스(c) .20 .14 .07 2.77**

***
 p<.001, ** p<.01

표 3. 자아존중감의 매개모형 경로계수

학업

스트레스

폭식

습관

자아

존중감

학업

스트레스

폭식

습관

자아

존중감

그림 1. 부분매개모형(상)과 완전매개모형(하)

<표 3>에 제시된 a, b, 추정치를 이용해 구

한 매개효과 ab는 .155이고 =.075, 

=2.06로 =.05 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므로 매개효과 ab는 유의미함이 검증되었다. 

즉 경로 a와 b가 유의미하고, 매개효과 ab가 

유의미하므로 연구에서 매개모형이 지지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업스트레스와 폭식습

관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

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수준은 자아존중

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폭

식습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완전매개 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결정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므로 그 효

과가 부분적인지 아니면 완전한지 평가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그림 1]과 같이 부분매개모

형과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비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결정하였다. 두 모

형은 내재된(nested) 모형이므로 부분매개모형

과 완전매개모형의 χ2검증(χ2 difference test)을 

실시하였다.

<표 4>의 결과를 보면 두 모형의 χ2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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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18.05이며, 자유도의 차이 값은 1로 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였다.

χ2차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부분 매개모형을, 유의미 하지 않으면 완전 

매개모형을 선택하므로(홍세희, 2001) 본 연구

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부분매개모형이 선택

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학업스트레스와 폭

식습관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는 폭식습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 학업스트레스

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폭식 습관에 영향을 주

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 학업스트레스 수준

이 높을수록 폭식하는 습관이 있으며, 학업스

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

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학업

스트레스

폭식

습관

자아

존중감

-.47*** -.33***

.14*
*

그림 2. 부분매개 모형

** <.01, *** <.001

논  의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학업스트레스

가 폭식에 영향을 미치고 자존감이 그 매개변

인 역하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매개효과 

및 경로를 탐색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스트레스 하위변인과 폭식습관의 

상관관계를 보면 유의한 정적상관(r=.24, p< 

.01)을 보였다. 즉,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록 폭식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Macht, 

Haupt 및 Ellgring(2005)의 연구에서 시험기간이 

다가올수록 섭식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었고 

음식 섭취량이 늘었다는 결과, 일상적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이상 섭식 행동의 가능성이 높

아진다는 김은정(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하며,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폭식행동

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학업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중

간정도의 부적상관(r=-.43, p<.01)을 보였다. 

즉,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스

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는 Burt, Cohen 및 

Bjorck(1987)의 연구,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킨다는 Kaplan(1983)의 연구(이영자, 1995

에서 재인용)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하며,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질 것

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폭식습관과는 유의한 중

간정도의 부적상관(r=-.38, p<.01)을 나타내었

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폭식습관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폭식집단과 정상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 폭식자들은 정상인들

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연구

(안소연, 1994; 이상선, 1993;), 또한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황란희와 신혜숙(2000)의 연구에

서 섭식장애와 자아존중감 사이에 부적상관을 

보인 결과와도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여고생의 폭식행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여고생의 폭식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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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방식을 사용한 결

과 매개모형의 각 변인 간 직접효과는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자아

존중감과 폭식습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자아존중감 역시 폭식 습관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

중감이 학업스트레스와 여고생의 폭식습관간

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는 폭식습관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며 또, 학업스트레스는 자아존

중감을 통해 폭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간접적

인 영향도 있다.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

록 폭식하는 습관이 있으며, 학업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폭식하는 습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가 여고생의 

폭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또한 자아존중

감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까지 있음이 

밝혀졌다. 섭식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와 자신에 대

한 전체적인 평가를 의미 하는 자아존중감을 

함께 살펴본다면 좀 더 효율적인 지도가 가능

할 것이며,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적절한 

치료적 전략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지지됨으로써 

폭식의 발생 과정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요

성이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매개효

과는 치료에 대한 의미도 지니고 있다. 즉, 폭

식습관의 치료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학업스트

레스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한, 성적, 

공부 등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을 낮추고 낮아진 자아존중감이 폭식 습관을 

유발시키므로, 학업스트레스가 높다 하더라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폭식습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 보다는 자아존중감이라는 정서

적 특성(최미례, 2000)에 초점을 두어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폭식습관의 

치료 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폭

식습관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의 개념을 학업스트레스로 

구체화하여 여고생의 폭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의 폭식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현 상황

에서, 여고생의 폭식을 일으킬 수 있는 예측

변인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요인

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업스트

레스를 설정하여 폭식습관 문제로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을 지도함에 있어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적

절한 치료적 전략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각 변인이 

폭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로 실시

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라는 매개변인을 설정하여 우리나라학생들의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운데 학업스트레스와 여

고생의 폭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아 존중

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의 검증은 자아존

중감 이외의 다른 매개변인들을 탐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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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촉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폭식에 대

한 이해를 넓히고 발달 단계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건강한 심리적․신

체적 발달을 돕기 위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및 적용 가능한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요

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특정 인문계 고등학교의 여학생만을 연구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집단의 특수성이 존재했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보다 일반화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폭식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 음주자 부모가정의 경우 남

자자녀의 경우는 알콜 중독문제를 가지는 것

(Black, 1990; Claydon, 1987)으로 나타나 성차에 

따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후속연구에서 

폭식과 성차에 대한 다양한 임상적 변인을 고

려해 연구를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폭식습관을 측정하기 위해 신경성폭

식증의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폭식의 모든 양상이 포함되지는 않았

고, 이에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제한이 있

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과 초기 성인기 여성

에게서 역시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식사를 

거부하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 또한 학업스트

레스와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학업스트레스와 폭식의 관

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서 다른 

요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스트레스의 영

향을 중재하거나 매개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

감 요인 이외에 개인적 성격특성이나 사회적 

지지, 기대, 통제감 귀인, 사회적 비교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Dohrenwend & 

Dohrenwend, 1982) 폭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이외

의 다른 매개변인 또는 중재변인들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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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the Binge Eating Disorder 

Among Korean Girls' high School Students-Wit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Yu Jeong Park                  Jee Yon Lee

Univerity of Incheon, Department of Edua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main variables and mediating process that influence binge eating among 

adolescents. The study aimed at providing information that helps adolescent girls grow up healthy, mentally and 

physically, by examining through self-esteem how academic stress, a presumptive main variable of binge eating 

disorder, affects binge eating among adolescent girls who are most vulnerable to eating disorder.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total of 581 students who were in the first or second year at an academic Women's High 

School in Kyonggi-province. As for tools employed here, binge eating scale, the scale of academic stress and 

self-esteem scale were used. The outcome of the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elf-esteem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binge eating disorder, proving that high school girls are more likely to 

have binge eating disorder as they have lower self-esteem. Second, study-related stress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self-esteem, proving that high school girls have lower self-esteem as they have 

more study-related stress.Third, study-related stress was found to influence high school girls' binge eating 

through self-esteem. Self-esteem was found to serve as a partial intermediary between study-related stress and 

binge eating disorder. That is, high school girls are more likely to have binge eating disorder as they have 

more study-related stress. In addition, as they have more study-related stress, their self-esteem declines, and as 

their self-esteem decreases they are more likely to have binge eating disorder.Therefore, it will lead to a more 

effective instru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ore appropriate treatment strategy in resolving the lots of 

problems of adolescents suffering from eating disorder to examine study-related stress, the biggest stress factor of 

adolescents in Korea, and the self-esteem which means the overall assessment of oneself.In conclusion,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adolescents' self-esteem has an intermediary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y-related 

stress and binge eating disorder. It also suggests that a strategy and various programs that enhance adolescents' 

self-esteem during the treatment of binge eating disorder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 academic stress, binge eating,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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